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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珍島)는보배섬으로불렸다. 농토가넓어농산물이

풍부했고바다에서는어류와해조류도많이났다. 1년농사

로3년을먹고산다는말이전해온것은그러한지리적요인

과무관치않다.

이보배섬에서도빼놓을수없는볼거리가운림산방이다.

대형휴양시설인 쏠비치진도는운림산방과세방낙조등

진도의관광명소를찾는관광객들에게여유로운휴식공간

을제공하면서지역경제에활기를주고있다.

운림산방(雲林山房)은 조선 후기 남화의 대가로 알려진

소치허련(1808-1893) 선생과일가직계 5대화맥이이어

지고있는남종화의성지이자산실이다.소치의뒤를이어 2

대 미산(米山) 허형, 3대 남농(南農) 허건임인(林人) 허

림, 4대 임전(林田) 허문, 5대 허진허재허준, 허청규 등

200여년동안5대가화맥을이어가며한국근현대회화사

의장대한산맥을이뤘다.

운림산방을찾는다면소치기념관, 진도역사관, 남도전통

미술관을함께둘러볼수있다.전시관에서는허련의작품을

비롯해그의손자인허건의작품까지남화를대표하는작품

을만날수있다.

최근엔소치기념관의리노베이션도끝나볼거리가풍성해

졌다. 운림산방의품격을높이고대한민국에서유일한민속

문화예술특구의위상을높여나가겠다는의지로꾸몄다는

게진도군설명이다.

기존소치기념관은명칭을소치 1관으로변경하는한편,

소치전문관으로서역할에집중하기위해 40여점의소치작

품만전시했다. 소치일가의다큐를담은실감콘텐츠도설

치해관람객들의발길을붙잡고있다.

진도역사관은소치 2관으로명칭을바꾸고소치 2대부터

5대까지 후손들의 작품 100여점을 갖췄다. 여기에 대나무

정원을배경으로한홀로그램과포토존도조성했다. 소치 2

관에는관객참여형 이머시브룸도마련해눈길을끈다. 이

공간은소치선생의작품을미디어아트로연출하고관람객

의움직임에따라작품이변화하는실감형체험공간.

전시관주변도여유롭게둘러볼수있는휴식처다.연지(蓮

池)에서바라보는운림산방은첨찰산과어우러진한폭의선

경(仙境) 그자체다. 인기척에연못비단잉어들이우르르몰

려들고연못중앙의동그란작은섬에는배롱나무한그루가

우뚝서있다.소치는매화나무와백일홍,자목련등갖가지화

훼들을먼곳에서구해와집주변에심고길렀다고한다.

운림산방인근에위치한 첨찰산난대숲길은전국에서보

기드문 50여종의난대수종이보존돼있어지난 1962년천

연기념물 제107호로 지정됐던 곳이다. 천혜의 경관자원을

활용한친환경등산로도있어남녀노소누구나난대산림욕

을즐기기에최적의장소다.

운림산방이눈을즐겁게하고마음을편안하게하는곳이

라면귀를즐겁게하는곳도진도에서넘쳐난다.

진도는 국가지정 중요 무형문화재 5종(강강술래남도들

노래씻김굿다시래기아리랑)과전남도지정무형문화재5

종(진도북놀이진도만가남도잡가소포걸군농악조도닻배

노래)을 보존전승하고있다. 운림산방인근국립남도국악

원은진도의민속전통예술을만끽할수있는공간이기도하

다. /김지을기자dok2000@kwangju.co.kr

/진도=박현영기자hypark@kwangju.co.kr

진도꽃게는관광지만큼이나유명하다.전국생산량의25%가

잡히는꽃게주산지인탓이다.

봄에는게장으로, 가을에는찜을주로해먹는다. 꽃게는바다

를끼고있는지역이라면어디에서든맛볼수있다고하지만서

망항에서잡히는 진도꽃게는그명성이익히알려져있다.

조도해역은냉수대가발달해플랑크톤등먹이가풍부하고갯

방위모래층으로형성돼최적의꽃게서식지로꼽힌다. 연중적

조가발생하지않는청정해역인데다, 지난 2004년부터바닷모

래채취를금지하고꾸준하고지속적으로꽃게를방류한것도최

적의꽃게서식여건을갖추는데도움이됐다.

통발로잡아올리는만큼다른지역꽃게보다상품성도좋다.

일반적으로급속냉동시킨꽃게는게장,살아있는꽃게는얼큰한

꽃게탕으로맛보는게좋다.

올해도봄꽃게가풍어다. 지난해보다조업시기가한달빨라

졌는데도매일 30~40여척의꽃게잡이 어선이 출어, 척당 250~

300㎏의꽃게를잡아올리면서하루위판량이3∼5t을기록하고

있다.

요즘 진도군수협 경매 위판 가격은 ㎏당 4만3000원∼4만

7000원이다. 진도를방문했다면진도에서만맛볼수있는듬부

기와갈비를넣고끓인듬북갈비탕도함께먹는것을권한다. 뜸

부기라고도부르는듬부기는우리나라서남해안에서주로자라

는 해조류다. 진도에서는 예로부터 초상이 나거나 큰일을 치를

때사골을우려서듬북국을만들어밤을새는조문객들에게먹게

했다고전해진다. /진도=박현영기자hypark@kwangju.co.kr

봄엔게장으로가을엔찜으로

통발로잡아올린 진도꽃게

세월품은고즈넉한풍경…남종화의성지 운림산방

조선후기남화대가소치허련선생화실…직계5대화맥200년간이어진곳

소치기념관 진도역사관 남도전통미술관 첨찰산난대숲길 관광객발길

운림산방전경


